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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,

AR 도슨트 시범서비스 운영
- AR 글래스를 이용한 착용형 증강현실 콘텐츠로 관람객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

전시체험 제공 기대… 내달 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

□ GIST(지스트, 총장 김기선) 한국문화기술연구소(소장 전문구, 전기전자컴퓨

터공학부 교수)가 10월 28일(월)부터 11월 3일(일)까지 증강현실(AR) 기술

을 활용해 전시 유물 감상을 돕는 ‘AR 도슨트’ 시범서비스를 국립중앙박물

관(신라실)에서 운영한다. 

 ∘ 본 서비스는 AR 글래스(홀로렌즈)를 통해 착용형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

전시 콘텐츠 체험을 제공한다. 관람객은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신라시대 유

물들에 관한 다양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흥미롭게 체험하며 역사에 대한 이

해를 높일 수 있다. 

□ AR 도슨트는 미술관·박물관의 시공간적 제약 및 기존 도슨트 서비스의 한계

를 넘어, 증강현실(AR)을 통해 유물의 맥락과 정보를 전달하고 차별화된 감

상을 도움으로써 관람객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을 선사하고자 연구․개발

되었다. 실제 전시공간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기술 선도 연구성과를 소

개하고 현장 피드백 접수 및 사용자 평가를 통해 연구결과를 더욱 보완하고 

개선할 예정이다.

 ∘ AR 도슨트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연구과제 

<AR글래스 기반 도슨트 운용을 위한 지능형 UI/UX 기술 개발>(주관연구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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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자 이규빈)의 연구성과물로서,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, GIST 융합기술

원, ㈜버넥트, ㈜퍼펙트스톰이 공동 연구․개발하였다.

□ 본 시범서비스는 관람객 주도적 인터랙션 설계로 사용자 몰입도를 높였다. 

지능형 대화처리 챗봇 기술 및 립싱크 기술 적용으로 역사 속 인물과의 자연

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. 

 ∘ 유물 만져보기, 유물 관련 정보보기, 유물 원형 복원하기, 역사 속 인물과 대

화하기, 다른 관람객과 체험 공유하기, 좋아요 남기기 등 다양한 UX 유형의 

AR 콘텐츠 체험이 가능하다. 

□ AR 도슨트는 박물관·미술관 등 전시환경에 특화된 현장 맞춤형 문화기술 

응용사례로서,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의성과 활용성이 높은 미래형 문화서

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 

 ∘ 또한 공공 문화자원을 VR·AR 콘텐츠화함으로써 실감형 문화향유 인프라를 

구축하고자 하는 제3차 문화기술 R&D 기본계획(문화체육관광부 2019.1) 

방향에도 부합하며 현장 수요 맞춤형 AR 기술 적용 선구사례로서 AR 도슨

트가 향후 다양한 전시환경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주관연구책임자인 GIST 이규빈 교수(융합기술학제학부)는 “최근 문화예술 

영역에서도 인공지능, 증강현실, 디지털 트윈 등 최신 기술의 접목이 활발하

게 이루어지고 있다”면서 “본 시범 서비스는 이러한 최신 기술에 더해 관람

객들이 유물들을 더욱 몰입감 있게 감상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

록 증강현실,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 도우미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초점을 

맞췄다”고 밝혔다. 

□ GIST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AR 도슨트 

서비스를 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   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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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진 설명] 

             ▲ [사진 1]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AR 도슨트 서비스를 체험하는 관람객

            ▲ [사진 2] 유물의 3D 모델을 손으로 잡고 움직여보는 AR 도슨트 체험 화면

           ▲ [사진 3] AR 도슨트 체험 중의 다양한 증강현실 콘텐츠 화면


